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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차 집단교섭, 결렬

 6월 30일(목) 2022년 집단교섭 9차 교섭이 열렸다. 
사용자측은 11개 사업장 22명, 노동조합은 10개 사 37
명이 참가했다.
 모베이스전자 사측이 대표로 “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
제 등 안정화하고 상호 양보해서 원만하게 마무리하
자”고 인사했다.
 이규선 지부장은 “안을 적극적으로 내서 진전하자”고 
답하며 교섭을 시작했다. 

3차 제시

 사용자의 3번째 제시안에서는 ➀ 11개 사 중 6개 사
가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고, 5개 사는 제시하지 못했
다. ➁ 지역 노동자 세탁소 관련 요구안의 취지에 공
감하는 제시안을 냈으나, ➂ 조합 추가전임 인정과 처
우 관련해서는 현행유지 안을 내 실질적으로 기존합의
에도 후퇴하는 안을 제시했다. 
 임금인상 관련 추가 제시할 사업장이 있는지 물었으
나 없었고, 노조 통일요구 중 올 해부터 시행 중인 확
대간부 교육 등 참여를 위해 2박 3일의 교육시간 요구
해 적극적으로 안을 낼 것을 요구했다. 

제시안 기대 못 미쳐

 정회와 일부 안 진전을 위한 논의 등 노력했으나, 사
용자는 추가 안 제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고, 이규
선 지부장은 “9차까지 성실 교섭 노력했지만 안이 전
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. 임금은 물론이고 노조 
통일요구, 지부 공동요구도 마찬가지. 전국의 지부들이 
지난 주 금속노조와 함께 결렬을 선언했으나 경기는 
한 주 더 노력했는데 안타깝다. 노조 일정에 맞춰 함
께 조정 들어가겠다. 추가 안이 있을 시 교섭 요청하
면 응하겠다”고 하고 교섭을 마쳤다. 
 차기 교섭은 진전된 안이 있을 시 일정 협의해 진행
한다. 교섭 후 교섭위원들은 모베이스전자 현장순회를 
하며 7월 총파업 등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
고, 집단교섭 사업장 대표자들은 모여 이후 교섭과 투
쟁 일정에 관해 논의했다. 

교섭 결렬, 조정 돌입


